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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폭이 넓어지는 학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새 천년이 시작된지 벌써 두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2002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1976년 10월 8일 구 한국과학기술원 1층 강당에서 창립되었

으므로 어느덧 26년째 해를 맞았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저는 특별강연을 했는데 이

제 제18대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며 무한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대전 이남의 지방에서 배출된 최초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서 학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초창기에 우리 학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시 학술논문 발표는 하루 분이 채 안되었으며 학회를 개최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간친회 음식도 너무 남아 걱정이었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물론 임원진들이 혼신의 노력

을 기울인 대가가 차곡차곡 누적되어 학회 사무실도 빨리 마련할 수 있었으며 기금도 충실하게 쌓였습니다. 

4 반세기가 넘게 지나는 동안 우리 학회는 이제 매우 큰 학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의 기틀은 1989년 롯데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IUPAC 마이크로 심포지움이었다고 보며, 1996년 Intercontinental 호텔에서 거행된 

IUPAC MACRO '96 SEOUL은 우리 학회의 성장을 전세계에 알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은 당

시 많은 젊은 회원들이 해외에서 귀국, 국내활동에 착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회원들이 많아짐에 따라 학회운영도 조금은 변해갔습니다. 간친 회비는 전액 기금으로 흡수하고 대

신 간친회는 학회 개최대학에서 마련하던 제도와 회장단의 초도순시를 없앤 것은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젊

은 간사들은 일만하고 결정권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평의원들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결

과 평의원 투표에 의한 수석부회장 선출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비판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선출직 회장이 된 저로서는 압도적으로 많아진 젊은 회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운

영에 힘쓰겠습니다. 작년 발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영문지 이름을 Macromolecular 

Research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 여러 분들에게 국내 영문지 발전을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비행기의 발명으로 세계는 좁아졌고 internet의 도입으로 세계인이 모두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회운영도 전자시대에 걸맞도록 운영도 바꾸고 의사결정과정도 전자화해야 합니다. 영문지 이름을 변경할 

때 학회 homepage를 통해서 전 회원들에게 의사를 물은 것은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학회에는 간사회, 이

사회, 평의원회, 총회 등의 회의들이 있는데 가급 hard copy를 줄이고 신속한 전자문서를 통해서 의견이 수

렴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발표논문의 제출은 이미 homepage를 통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두었습

니다. 해마다 열리는 행사들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동호 수석부회장, 강두환, 박호진, 이희연 부회장, 최길영 전무이사, 송기국 총무이사 및 여러 

분들의 운영이사들이 학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 분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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